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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전국마라톤

1일 치러진 31절 전국마라톤대회는청

량한 공기를 마시며 명품 도심 코스를 만

끽하려는마라토너들로가득했다

3000여 명의 마라토너들은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출발 518 민주화운동의 심

장부인 금남로를 가로질러 월드컵경기장

입구를지나영산강변을따라달리다서창

교 승촌보를 돌아 상무시민공원까지 하

프와 42195 풀코스를 질주하며 새봄

정취를즐겼다

출발지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대는

이날 오전 7시부터 알록달록한 운동복 차

림의시민들로북적됐다 31절을맞아태

극기와풍선을착용하고질주하는마라토

너들도눈에띄었다

하프코스와 풀코스 부문으로만 진행돼

전문성이 요구되는 코스임에도 마라톤

동회회원 뿐 아니라 젊은 커플직장 동

료부부 가족 등이 참여해 도심 차로를

따라달리며추억을만들었다

인연 많은 우승자깜짝 우승자전

년도 우승자의 질주는 여전했다 김수용

(40)씨는 이날 2시간 35분 32초의 기록으

로풀코스를맨처음으로끝내며우승트로

피를 되찾았다 김씨는 지난해에 이어 올

해까지 31 마라톤대회 풀코스 2연패를

거머쥐었다지난해하프코스에서우승했

던김보건(28)씨는올해풀코스에도전 2

위에올랐다

여자 풀코스 부문은 지난해까지 31 마

라톤 5연패를 이룬 이정숙(51)씨를 제친

이선영(39)씨가차지했다

남자하프코스도깜짝우승자가나왔다

케냐 출신의 데이브 피터(28)씨는 이날

31 마라톤 대회 하프 코스에 첫 출전 눈

부신 질주로 맨 먼저 우승 테이프를 끊었

다 류승화(38)씨는 하프코스여자부우승

자 타이틀을 3년째 지키는 실력을 보여줬

다 그는 올해 하프코스에서 1시간 24분

56초의 기록으로 31 마라톤 3연패를 달

성했다

환상적도심코스 매끄러운진행

참가자들은 31 마라톤 코스를 민주화

성지인 광주의 심장부인 금남로와 국립아

시아문화전당 일대를 따라 달리는 매력적

도심코스라고입을모았다 매끄러운진행

에대한칭찬도잇따랐다

남자하프코스우승자인케냐출신의데

이브 피터는 도심을 달리는 코스가 환상

적이라며 도시도깨끗하고진행도훌륭

했다고참가소감을피력했다

3년째 31 마라톤 하프코스 여자부 우

승을거머쥔 류승화씨는 교통 경찰의완

벽한도로통제도심을가로지르는코스에

서오는짜릿함은광주일보 31 마라톤만

의 매력이라고 엄지손가락을 들어보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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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호회연인가족동료추억과함께달렸다

꽃샘추위를 녹이는 마라톤 열기

였습니다

광주 육상의 대부인 심재용(광

주시청 육상감독) 광주육상연맹 전

무이사가 심판 총괄로 제51회 광주

일보 31절전국마라톤대회의성공

적인진행을이끌었다

심 전무는 대회 전날 눈이 내려

서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 당일에는

날씨가 맑았다 조금 쌀쌀하기는 했

지만 마라톤을 뛰기에는 좋은 날씨

였다 마라톤 대축제를 위해 하늘도

도움을 줬다며 특별한 사고와 부

상자 없이 대회가 성공적으로 잘 마

무리됐다고밝혔다

그는 31 마라톤은 호남의 마라

톤을 넘어 한국 마라톤의 역사이기

도 하다 보스턴 마라톤의 김재룡

LA 김원식등이이대회출신이다

며 오랜 역사는 물론 대회 코스도

호남 마라톤을 대표한다 대선배들

이 전남도청

을 출발해 광

주 도심을 달

렸다 부활한

도심 코스는

어느 대회 코

스와 견줘도

손색이 없다

고평가했다

심 전무는 또 훌륭한 코스를 달

리기 위해 전국의 실력있는 마라토

너들이 광주를 찾으면서 매년 대회

가발전하고있다 도심을달리는마

라토너들을 보면서 일반 시민들도

마라톤의 묘미를 느낄 수 있다며

새봄을 여는 질주를 위해 광주를

찾은 마라톤 동호인들과 대회의 원

활한 진행을 위해 협조해준 관계자

및 시민들에게 감사하다고 언급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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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실력있는선수들참여

31절 마라톤대회매년발전

케냐출신우승자6연패저지신흥강자 눈길

심재용광주육상연맹전무이사관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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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이름 기록

1 김수용 23532

2 김보건 23541

3 박홍석 23619

1 이선영 25618

2 이정숙 25624

3 문선미 30701

1 davepeter 1:12:04

2 박창하 11341

3 이재식 11438

1 류승화 12456

3 백지윤 13124

2 이은혜 1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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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절마라톤부문별순위기록


